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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기 제도번역 사례 연구: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1)

2)3)김예진**・탁진영***

(세종대)

1. 서론

1948년 8월 이후 한반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고 동시에 미소냉전이 격화되면서

해방 전부터 계속되었던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은 곧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와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 사이의 경쟁으로 그 양상이 굳어졌다. 이런 이데올로기

적 대치 속에서 남한 단독선거 움직임에 반발하여 일어난 제주 4.3 사건과 여

수・순천 사건은 정치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던 신생 정부에게는 심각한 위협

* 이 연구는 세종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이 연구 중 일부는 주저자

의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Translation, National Ideology and the Cold War in the 

Republic of Korea (1949-1950)”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제1저자

*** 공동저자

http://dx.doi.org/10.15749/jts.2021.22.2.001 10 번역학연구 ● 제22권 2호

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반란이 국가 전복을 노리는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라 단

정 짓고,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내부를 단속할 필요성에

맞춰 여러 반공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수립기의 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정부 수립 초기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정부기관지인 월간 잡지 �신천지�에 실린 번역물 중,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의 번역본 ｢쏘聯의 對衛星國 政策｣을 분

석할 것이다. 이 기사는 소련 대외정책의 피해자이자, “전후 동유럽에서 망명을

가야 했던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Lengyel 1949: 218)인 전 헝가리 수상

페렌츠 내기(Ferenc Nagy)의 자서전을 번역한 기사다. 또한 이 기사는 잡지 �신

천지�에서 소개된 번역물 중 가장 극단적으로 초역된 작품이자 서울신문사가

국유화된 후 처음으로 간행된 소련 관련 번역기사기도 하다.1) 따라서 이 작품

의 어떠한 부분이 번역을 위해 선택되었는지, 선택된 텍스트는 실제 어떠한 전

략을 기초로 번역되었는지를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평가 이론을 기초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 작품의 거시적, 미시적 번역정책을 살펴보면서 제도번역의 산물

로서 이 번역 작품이 당시 서울신문사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하여 반공주

의적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타자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이

러한 입장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잡지 �신천지�

�신천지�는 서울신문사가 1946년 2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발행한 월간

종합 잡지다. 일제강점기 당시 총독부 소속이었던 매일신보가 해방과 함께 미

군정에 귀속되면서 서울신문사로 재편되었고(김동선 2014: 139), 1948년에서

1) 실제 서울신문사는 1949년 6월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나, �신천지�

의 경우 1949년 8월호부터 발행인이 박종화로 변경되어 출판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대위성국 정책｣은 1949년 8월호 이후 처음으로 간행된 소련 관련 번역물이다. 



정부수립기 제도번역 사례 연구: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 김예진・탁진영 11

1949년까지 미군정 이양 및 미군 철수를 거치며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어 정

부 기관지로 자리 잡았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에 잡지 �신

천지�는 해방 후 난립된 언론사가 당시 고질적 문제였던 인쇄용지와 잉크 부족

이나 미군정의 검열로 인한 정간 및 폐간 처분으로 사라져 가던 상황에도 불구

하고 꾸준히 발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중에도 네 차례의 전시호(51년

1월,  12월, 52년 3월, 5월)를 펴낼 수 있었다(서울신문사 1985: 158). 발행 부

수는 매달 1만 5천부에서 3만부 정도로, 이는 당시 일간 신문 발행 수에 필적

할 정도일 뿐 아니라(김윤성 1965: 234-6) 당시 한반도 남측에서 발행한 잡지들

중에서는 발행 부수 기준 상위에 속하는 수준이었다(Boyce 1949). 따라서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며 당시 외부 사정

에 목말라 하던 조선인들에게 큰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봉범

2010; 서울신문사 1985: 162). 

영향력 외에도 잡지 �신천지�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신천지�의 발행기

관인 서울신문사의 구성원들이 1949년 잡지사 국유화 이후 교체되면서 잡지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정부와 밀착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다. 구조조정 이전, 하경덕 사장 체제에서 잡지가 간행되었을 당시에는 편집진

이 좌파 혹은 미소공위 및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중도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따라서 잡지의 논조 역시 반봉건, 반일, 반외세에 집중되었다(김예진 2019; 

김동선 2014). 그러나 1949년 5월 정부가 �서울신문� 정간을 결정하고 서울신

문사를 구조조정 및 국유화 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인사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

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잡지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야기한 1949년의 서울신문 정간과 국

유화는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한 사

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는 물론, 정부와 밀착 관계에 있던 우파 문인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가속화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사 국유화의 배경

을 기록한 조연현에 따르면, 당시 우파 문인들은 �신천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영향력 있는 잡지들이 좌파 정치인 및 KAPF를 비롯한 좌파 문학을 알리는 도

구였다고 비판하면서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를 수중에 넣어 순수문학으로

대표되는 우파 문학을 널리 알리는 창구로 만들자 결의하였다.2) 문학 관련 기

사를 빈번히 게재하였고 대중적 영향력도 있었던 것은 물론, 정부수립 이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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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으로서 주식의 48.8%가 서울시에 속해 있어서 서울시 및 정부 공보부의

합의 하에 처리될 수 있는 상태였던 서울신문사의 �신천지�가 정권의 수호자인

우파 문인들의 목표물이 되었다(조연현 1968: 26-7).

이에 따라 1949년 5월에 정부 공보부가 �서울신문�을 정부에 비우호적이

라는 이유로 구성원 교체를 조건으로 정간시켰다. 정간 이후 “신념이 강하고 배

짱도 굳센” 우파 인물이 서울신문사 편집진을 맡아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조연

현 1968: 40), 사장과 출판국장에는 박종화와 김진섭, 출판차장과 문화부장에는

각각 김동리와 김송 등 문총계의 문인들이(공임순 2016: 55-56)3) 서울신문사의

새 구성원으로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었다(국무회의록 1949. 6. 15). 이

는 결국 �서울신문�의 정간 사건과 서울신문사의 국유화가 자신들의 작품을 발

표하고 반공주의 및 친정부적 목소리를 낼 창구를 찾던 우파 문예인과 그들의

도움을 받던 정부의 의지가 발현된 사건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1949년 6월 22

일에 복간된 �서울신문� 및 �신천지�를 비롯한 자매지들은 당연히 구성원 교

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서울신문�과 그 자매지들은 정부에 비판적이

었던 논조에서 벗어나 “제1공화국의 파트너로 새출발”하게 되었다(서울신문사

1985: 197-208).  

2) 김동리와 다수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소속 문인들이 대표하는 순수문학

은 정치주의 문학을 거부하고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문학의 자율성”을 주장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정치 문학정신”은 좌파문학을 순수문학에 깃든 “반공, 자유, 

민주”라는 정신으로 타파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었다(강경화 2003: 244-249).

3) 이들 문예인들은 단정 수립 이후 좌익 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단정 수립 세력의 지원

을 등에 업은 채 본격적으로 정치권력과의 상생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인물들이었다. 

서울신문 신임 사장인 박종화를 비롯한 문총 소속 작가들은 1948년에 “민족정신앙양

전국 문화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반대파 척

결 및 반공주의 함양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임순 2016). 대통령 및 국무총

리가 참석한 이 대회에서 “문화진영의 협조와 궐기”를 요청하고, 특정 잡지, 즉 �신

천지�, �민성�, �문학�, �문장�, �신세대� 등을 “인공 지하운동의 총역량”이라 묘사

하며 공격하였다. 이후 �신천지�를 제외한 위의 네 개 잡지는 강제 폐간당했거나 자

의로 폐간하였고 �신천지�를 발간한 서울신문사 역시 대회 이후 정간 및 국유화 되

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김철 1993: 41에서 재인용), 이들 문인과 정부의 유착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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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잡지 �신천지�와 제도번역

�신천지�의 경우 국유화 이후 잡지가 문예물에 치중하게 되면서 번역물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번역물이

전체 기사의 약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동 시기 다른 잡지에 비해 번역물의

비중이 높았다(박재은 2008: 14). 또한 에드가 스노(Edgar Snow),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n), 일리아 에렌버그(Ilya Ehrenburg) 등 저명한 저널리스트의

기사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르포를 번역한 기사도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였다(이봉범 2010: 257). 이는 곧 한국의 운명이 외세의 손에 달려 있던

역사적 상황에서 해외 저명 저널리스트들의 세계정세 관련 기사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독자들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잡지 �신천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서 출판되었다면 기관의 이데올로기가 잡지 기사 및 번역 기사에

미친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신문사의 경우 중역들은 물론 편집을 담

당하는 편집국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열어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잡지 발행 시 실행에 옮겼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따라서 번역 작업의 전

과정, 즉 번역할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마지막 편집 및 검토, 수정 단계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과정이 번역이 행해지는 구체적 기관 혹은 제도의 영향을 받기 쉽

고(Mossop 1988: 65; 강지혜 2005: 11) 제도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번역물은

“제도의 가치, 목표, 어젠다를 전달”한다는(Kang 2014: 470) 논의를 감안한다

면, 제도번역으로서 �신천지�의 번역 도서 선정 및 실제 번역 전략이 서울신문

사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잡지 �신천지�의 인기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잡

지의 번역 주체들은 이러한 제도적 번역을 통해 정부수립기 독자들의 (정치적) 

세계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3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위의 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련에 의해 비운의 운명을

맞았던 전 헝가리 수상 페렌츠 내기(Ferenc Nagy)의 자서전인 The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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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Iron Curtain (이하 The Struggle) 번역에 주목한다. 이 텍스트는

1948년 1월 맥밀란사(Macmillan)에서 발행된 작품으로,  저자 자신의 어린 시

절 회고담에서 시작하여 2차 대전 패전 이후 소련 영향력 하의 헝가리 정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친 헝가리의 정치사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상술하겠

지만 제목의 “struggle”과 “the iron curtain”에서 연상할 수 있듯, 작품의 주된

내용은 전후 민주 국가를 설립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헝가리 민주

정치인, 특히 자유선거 이후 정권을 차지한 소지주당(Smallholers)의 지도자인

페렌츠 내기와 그의 동료들이 헝가리 재건을 위해 기울인 노력,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소련 및 헝가리공산당, 그리고 민주 진영 지도자들이 공산당원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헝가리 정계에서 축출된 과정 등이다(Schoenfeld 1949: 606). 

�신천지�에 실린 단행본 번역 경우 다수가 특정 챕터만 선택 번역된 것과

달리, 470여 쪽에 달하는 이 자서전의 경우 챕터가 아닌 산발적으로 분포된 특

정 텍스트만이 선택되어 8쪽으로 축소 번역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선택된

텍스트가 제도 번역으로서 소속 기관 편집진들의 필요를 반영하였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이 기사가 서울신문사가 편집진 교체, 재간행을 겪은 직후인

1949년 9월에 발행되었고 원천텍스트가 소련공산당 및 헝가리공산당과 대척점

에 있던 인물의 자서전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The Struggle의 번역

은 편집진 교체 이후 잡지사의 정치적 지향점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는

번역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회고담이 번역

을 통해 어떻게 전유되었는지 텍스트 선택 및 번역 전략에 주목하면서, 이 번역

물이 제도번역으로서 제도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마이닝

이 논문에서는 거시텍스트 번역과 미시텍스트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거시적 번역 기준 분석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동원하여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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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분석하였다. 어휘 빈도 분석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수를 계산하여

특정 단어가 사용된 횟수는 물론 연결어(collocates) 체계와 같은 타 어휘와의

연계 역시 분석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의 주제 및 저자의 의도, 텍스트 내 특정

단어와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Alex et al 

2016). 이러한 방식으로 가늠한 주제 및 관계는 독자가 독서행위를 하면서 파

악한 그것에 비해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어 중 연결어(collocates) 

역시 어휘 빈도와 함께 텍스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 및 텍스트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된다(김혜영, 이도길, 강범모 2021: 85; Sonoda and Miura 2012: 

11). 따라서 원천텍스트(ST1)와 실제 번역을 위해 선택된 텍스트(ST2)의 어휘

빈도와 해당 어휘들의 연결어 관계, 그리고 해당 어휘들이 사용된 컨텍스트를

비교한다면 ST1의 어떤 부분이 선택, 번역되었는지는 물론, 각 어휘들은 텍스

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로 인해 각 텍스트의 주제는 어

떻게 달라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얀트(Voyant) 툴을 이용하여 원천텍스트인 The Struggle과 번

역을 위해 선택된 텍스트를 비교하였다. 보얀트 툴은 웹 기반의 무료, 오픈소스

데이터 마이닝 툴이자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적합한 텍스트 조작(text 

manipulation) 소프트웨어로, 이미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작품의 구조 및 전개, 어휘 사용 양상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Heteny 

et al., 2019; Rambsy 2016). 원천텍스트인 The Struggle의 경우 원문이 아직 디

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얀트 툴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

였다. 원문텍스트는 스캔 후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였고, 다시 O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텍스트파일로 변환하였다. 이 파일을 기초로 보얀트

툴을 활용하여 어휘 빈도와, 연어 관계, 이 어휘들이 사용된 컨텍스트를 살펴보

았다. 

3.2 평가이론(Appraisal Theory)

미시텍스트는 평가이론(appraisal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텍스트는

저자가 대상을 평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는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가이론

은 모든 발화는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모든 발화에는 의미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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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치 역시 반영되어 있고(Munday 2012: 12), 저자는 작품을 저술할 때 자

신들의 감정이나 평가적 입장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저작을 읽는 독자들 역시

자신들의 감정 등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면서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자 한

다고 가정한다(Martin and White 2005: 95). 원천텍스트가 저자가 선택한 결과

들이 모인 집합이므로 번역자는 “원천텍스트 저자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그 선택을 목표 언어로 적절하게 재부호화(re-encode)해야”(Munday 

2012: 16) 하는 만큼 역자가 저자의 선택을 재해석하는 과정에는 역자의 평가

적 입장 역시 반영된다(ibid: 16). 따라서 ST2와 TT를 비교한다면 역자가 한국

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헝가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그 해석은 원저

자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판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역자의 해석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독자들에게서 어떠한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

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틴과 화이트는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평가”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눈다. 

바로 태도(attitude), 개입(engagement), 점증(graduation)이 그것이다. 우선 태도

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정서(affect)와, 판단(judgement), 감

상(appreciation)이다. 정서는 행복/불행, 안전/불안, 만족/불만족 등과 같은 느낌

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판단은 다양한 규범적 원칙에 따라 행동을 평가하는

것, 즉 윤리, 행동, 능력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판단은 두 가지로 구성되

어 있는데, 사회적 존중(social esteem)과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가 이에

속한다. 사회적 존중에는 특수한 정도(normality), 능력(capacity), 의존 정도

(tenacity)에 대한 평가가 속하며 사회적 제재에는 진실성(veracity)와 윤리성

(propriety)에 관한 평가가 속한다. 감상은 미, 미각, 가치 등을 포함한 여러 현

상(phenomena)과 과정(process)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응

(reaction), 균형 및 복잡성 정도를 의미하는 구성(composition), 가치(valuation)

로 이루어져 있다(Martin and White 2005: 42-160; Munday 20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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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태도(Martin and White 2005: 42-57)

명칭 예시

정서
sad, happy (행복, 불행), anxious, confident (안전, 불안), fed up, absorbed 

(만족, 불만족)  

판단

사회적 존중: lucky, fortunate (특수한 정도), powerful, vigorous, weak (능

력), brave, careful, timid (의존 정도)

사회적 제재: truthful, honest (진실성), moral, ethical (윤리성) 

감상
arresting, dull, boring (반응), balanced, discordant (구성), profound, 

innovative, reductive, derivative (가치) 

태도는 또한 표현의 직접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마틴과 화이트

에 따르면 저자들은 독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정도로 정서/판단/감상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그중 “직접 기재”(direct inscription)는 가장 직접적인 평가 방식이

다. 이보다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은유나 덜 핵심적인 어휘(non-core lexis)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역접 접속사를 비롯한 “기대에 반하는 지표

(counter-expectancy indicator)를 사용하는 등, 독자의 태도를 유도하는(provoked 

attitude)” 방식이 있다. 가장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은 “환기”시키는 방식(evoked 

attitude)으로, 표상적 토큰(ideational token)을 사용한다(Munday 2012: 24-30). 

이러한 직간접적 표현을 통해 텍스트가 전개되면서 앞뒤 어휘의 영향을 받아

특정 어휘가 가진 의미의 강도가 변하게 되고(Martin and White 2005: 61-64) 

이를 통해 저자와 역자가 해당 텍스트에 대해 가진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다. 

<표 2> 태도: 직접성(Martin and White 2005: 61-69)

명칭 예시

직접 기재 I am happy. 

유도

We fences them in like sheep. (은유), We [...] smashed the 

traditional way of life. (비핵심어휘), Barry, however, is something of 

an exception. (기대에 반하는 지표)

환기 We brought the diseases.

한편 개입(engagement)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단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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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glossic) 접근 방식과 다성적(heteroglossic) 방식이 그것이다. 단성적 방식

은 단정적 어휘 사용을 통해 반응 및 다른 목소리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것으

로, “부동의(disagreement)”를 용이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반면 다성적 방식

은 대안이 되는 관점, 반응, 가치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Munday 2012: 33-34). 

마지막으로 점증(graduation)의 경우는 평가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 즉, 강도

(force) 및 집중(focus)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강도”는 “great”, “increasingly” 

등과 같이 평가를 부드럽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면서 평가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

과 관련이 있으며 집중은 “a true gentleman”이나 “an apology of sort”와 같이

전형성(prototypicality) 정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Munday 2012: 33). 

<표 3> 개입과 점증 (Martin and White 2005: 92-144)

분류 예

개입
단성적 The bank has been greedy. 

다성적 In my view.../ There can be no denying. 

점증
강도 This upset me slightly. This is utterly miserable. 

집중 They don’t play real jazz. They play jazz, sort of. 

4. 거시텍스트 분석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이라는 원천텍스트(ST1)의 경우 총

171,370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장 당 평균 단어 수는 22.5개이다. 반면 번

역을 위해 선택된 텍스트(ST2)의 경우는 총 4,121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

장 당 평균 단어 수는 21.7개다. 이 결과에 따르면 ST1과 ST2의 문장 당 평균

단어 수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총 단어 수를 기준으로 ST2가 ST1의 약 2.5%만을 선별하여 번역되었다는 사

실이다. 한 텍스트가 2.5%만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실제 번역본이 원본과는 주

제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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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1 워드 클라우드

그림 2 ST2 워드 클라우드

<표 1> ST1과 ST2의 어휘 빈도 목록

순위 ST 1 빈도 ST2 빈도

1 party 946 police 18

2 hungarian 615 political 16

3 soviet 606 budapest 15

4 political 522 communist 14

5 hungary 510 resignation 14

6 communist 477 secretary 14

7 minister 465 soviet 11

8 smallholders 458 swiss 11

9 communists 433 child 10

10 government 429 letter 10

11 people 396 minister 10

12 country 318 cour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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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그림 2는 ST1과 ST2의 워드 클라우드로, 각 텍스트에서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었던 (기능어를 제외한) 어휘의 수를 글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

현하고 있다. <표 1>에는 각 워드 클라우드에 반영된 어휘 20개의 사용 빈도가

표시되어 있다.4) 위의 워드 클라우드와 어휘 빈도 목록을 보면 ST1과 ST2 각

각에서 자주 사용된 어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텍스트

가 서로 다른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선 그림 1과 <표 1>을 보면 ST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는 “party”, 

“hungarian”, “soviet”, “political”, “hungary”, “communist(s)”, “minister”, 

“smallholders”, “government”, “country”, “bela/kovacs”,  “people”, “peasant”, 

“democracy” 순임을 알 수 있다. 이 어휘들을 토대로 예측해 본다면 이 ST1은

공산당 및 소지주당(Smallholers)과 관련된 정당 정치, 헝가리 정부 및 헝가리

인, 헝가리 농민들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들, 헝가리공화국 초대 농림부장관

이었던 소지주당 “Béla Kovács”가 음모의 누명을 쓰고 소련에 의해 체포된 일, 

저자가 수상(prime minister)으로써 헝가리를 위해 한 일, 그리고 민주주의 이식

및 그로 인한 공산당과의 갈등 등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ST2의 경우 ST1의 어휘와 공통되게 나타나는 어휘인 “political”, “communist”, 

“soviet”, “minister”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휘들, 즉 “police”, “budapest”, 

“resignation”, “child”, “letter”, “swiss/switzerland”  등이 상위 목록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텍스트의 차이는 이들 어휘가 속한 컨텍스트5)와 연

4) ST2의 경우 상위 기준 어휘의 수가 20개가 넘어가게 되면 빈도에 있어 변별력이 떨

어지게 되어 ST1, ST2 모두 어휘의 수를 20개로 제한하였다. 

5) 컨텍스트의 경우 주제어 전후로 단어를 10개씩 추출하였다. 

13 bela 296 lacika 9

14 kovacs 293 days 8

15 peasant 272 hungarian 8

16 time 271 kapocs 8

17 new 250 men 8

18 great 233 prime 8

19 said 222 russian 8

20 democracy 219 switzerl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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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목록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두 텍스트의 비교를 위해 ST1과 ST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중 일

부의 컨텍스트를 추출하였다. 첫 예는 바로 공통 어휘 중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political”이다. ST2의 경우는 모든 컨텍스트를 추출하였고, ST1의 경우

는 텍스트 전체 중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부록

1>에 제시된 컨텍스트를 보면 ST1에서는 헝가리 정치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및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소련 점령과 함께 시작된 헝가리의 새로운 정치

적 삶(political life)과 헝가리인들이 그에 대해 보인 희망, 점령 초반 소련의 정

치 전술, 소련과의 정전협정과 그 이후 소련에의 종속,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정당이 보여 준 정치, 경제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트란실바니아 영토

회복을 위한 노력, 정치경찰의 핍박 활동, 헝가리 정당의 연합 활동, 헝가리 두

주요 정당들의 상충되는 목적의식 등, 특정 사건보다는 점령 후 전반적 정치, 

사회적 상황이 설명되고 있다. 반면, ST2의 경우는 정치 경찰의 행위, 특히 저

자를 비롯한 소지주당 출신들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누명을 씌운 행위와 같은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록 3>에 제시된 연결어 조합을 본다면 더욱 분명해진다. 

ST1의 경우, “political”이라는 단어가 “life”, “parties/party”, “hungary”, 

“police”, “economic” 등의 어휘와 결합되는 반면 ST2의 경우 같은 어휘가

“police”, “squad”와 주로 연결된다. 물론 ST1의 컨텍스트와 연결어 조합이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컨텍스트를 무작위 추출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ST1의 경우 정치 및 정당 활동, 정당의 전후 경제재

건 활동에 대한 비중이 크고, 그 이외에 정치 경찰에 대한 어휘가 자주 사용되

었다면, ST2의 경우는 500여 회 이상 사용된 “political” 중, 정치 경찰의 활동

과 관련된 내용만을 특히 선택, 번역했다는 점이다. 

<부록 4>와 <부록 5>에서는 ST1과 ST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어휘인 “soviet”의 컨텍스트가 추출되어 있다. ST1에서는 소련의 헝가리 수탈, 

소련 적군(赤軍)의 만행, 점령 초반 헝가리와 소련의 관계 설정 및 소련에 대한

기대, 정전협정, 소련의 정치 공작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다. 반면 ST2에

서는 소련 적군(赤軍)과 정치 경찰이 벌인 헝가리인과 헝가리 정계에 행한 압

박, 참견 행위 등이 제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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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록 6>에 제시된 연결어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Union”을 제외하고

ST1에서는 “soviet”와 “hungary”, “hungarian”, “government”, “communist/s” 등

이 연관되어 사용된 반면, ST2에서는 “soviet”가 “women”, “police”, “nkvd”, 

“forces”와 연관되고 있다. 위의 컨텍스트에서 보듯 ST1에서는 소련-헝가리인

관계, 소련 정부와의 관계, 소련공산당이 헝가리에서 한 일 등이 주요 주제를

이루고 있으나 ST2에서는 주로 소련 적군(赤軍)의 비윤리적 행동, 즉 앞으로

미시텍스트 분석에서 다루겠지만 소련 여성 군인들이 헝가리 남성들을 성적으

로 착취한 행위에 대한 묘사와 “police”와 “nkvd”(소련비밀경찰)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정치경찰이 헝가리 민주진영 정치인을 압박하였던 내용이 이 텍스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ST1과 ST2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면, 지금

부터는 ST1과 ST2 각각에서 보이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

다. ST1에서만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 중 “party”, “hungarian”, “democracy”의

컨텍스트를 아래 <부록 7>, <부록 8>, <부록 9>와 같이 무작위 추출하였다. 또

한 <부록 10>에는 세 어휘의 연결어를 추출해 두었다. 우선 <부록 10>의 연결

어 중 “party”의 경우 “leader(s)”, “social”, “national”, “members”, “political” 등

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정당이라는 단어가 정당 지도자들 및 정당의 사회

적, 국가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hungarian”의 경우는 “government”, “people”, “life” 등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텍스트가 헝가리인의 삶 및 헝가리정부의 역할 등에 텍스트의 상당 부

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emocracy”는 “hungary”, 

“people” 등과 관련되어, 헝가리의 민주주의 이식, 헝가리인들의 민주주의에 관

한 인식 및 열망 등이 텍스트에서 다루어졌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 어휘들의

컨텍스트 역시 연결어는 물론 앞서 언급하였던 여러 어휘들의 컨텍스트 및 연

결어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컨텍스트에서는 “party”의 경우 권력에 대한 공

산당의 집념, 농민들을 위한 정당 창당, 공산당-소지주당의 협력, 강화조약 문제

와 영토문제, “hungary”의 경우는 전후 헝가리인 및 농민들이 처한 처지, 헝가

리 평화를 위한 헝가리-러시아 협의, 헝가리 농민들의 평화 및 사회,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노력, “democracy”에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헝가리 국민들의 열망

등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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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부록 11>, <부록 12>, <부록 13>에서는 ST2에서 나타난 “police”, 

“budapest”, “men”의 컨텍스트를 추출해 두었다. ST2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police”의 경우에는 헝가리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이 중

심이 되었던 헝가리 정치인 숙청 계획을, “budapest”는 숙청 공작 및 페렌츠 내

기에게서 사임서를 받기 위한 공작을 다루고 있다. 또한 “men”은 소련 여성 적

군이 헝가리 남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ST2에서 위의 단어들이 빈도 기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ST2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공산당에 의해 행해진 수많은 만행, 그 중에서

도 소아 납치, 남성 성착취, 온건 정치인 숙청이라는 비윤리적인 사건들을 선택

하여 번역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5. 미시텍스트 분석

지금까지는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통해 ST1과 ST2가 실제 어떤 주제로 구

성되어 있는지, ST2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번역 텍스트 선정 및 텍스트 주제라는 큰

숲을 보는데 도움이 될 뿐, 번역할 텍스트를 선정했던 전략이 실제 번역 과정에

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러

한 이유에서 정성 분석은 정량 분석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Song 

2017: 666). 지금부터는 실제로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번역된 부분과 원문을 비

교하여 실제 ST 선정 전략이 실제 번역 과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 제목 번역

우선 ST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ST: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TT: 쏘聯(련)의 對衛星國(대위성국) 政策(정책)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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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에서는 소련의 영향력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유도적 표현인 “iron 

curtain”과 헝가리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분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struggle”

이 사용되었다. 우선 “철의 장막”이란, 발틱해에서부터 아드리안해안까지 내려

진 장막으로,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벨그라드, 부카레

스트, 소피아 등 동서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이 장막 안에 포함되어 소련과 모스

크바의 영향, 즉 “전체주의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1946년에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표현이다(Churchill 1946). 민주진영에

속해 있던 처칠 전 수상이 “철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함의를 가진 어휘

로 사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iron curtain”이라는

은유와 장막 안에서 펼쳐지는 헝가리인의 분투를 역자는 “쏘련의 대위성국 정

책”으로 번역하였다. 그로 인해 “철의 장막”이라는 유도된(provoked) 표현에 내

재된 소련에 대한 원저자의 부정적 판단은 희석되는 대신 “철의 장막”에 내재

된 여러 의미 중 “범위,” 즉 “위성국”은 더 명확히, 직접적으로 기재되었다. 그

결과 텍스트의 초점이 헝가리인들의 분투 대신 소련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

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경우 제목 하단부에 제시된 역자 서문을 참고해야 제

목 번역에 담긴 역자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역자는 “領土(영토)의

一部(일부)인 三八以北(삼팔이북)이 겪고 있는 가지가지 苦難(고난)을 上記(상

기)하며 이 一文(일문)을 譯(역)한 것”이라고 번역의 이유를 밝혔다. 역자는

“iron curtain”을 “대위성국”으로 번역하고 북한이 겪고 있는 “가지가지 고난”을

상기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철의 장막”, 즉 “대위성국”의 범주를 북한에까지 확

장하는 것은 물론, 소련 점령 하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철의 장막”이 “대위성국 정책”이라고 번역되면서 사라진 철권 정치라는 의미, 

즉 비윤리성에 대한 저자의 판단이 “가지가지 고난”이라는 역자의 점증된 부정

적 정서와 결합되면서 소련의 정책에 대한 역자의 부정적 평가가 다시 살아나

고 있다. 요약하자면, 제목 번역의 경우 역자 서문과 결합되어 소련의 간섭으로

인해 (원문에서는 암시되지 않았던) 북한 포함 다른 위성국들이 받고 있는 고난

6) 맞춤법은 역본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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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5.2 본문 분석

이제 본문 번역의 구체적 예를 두 가지 범주, 즉 공산당 및 소련과 관련된

예와 민주정체와 관련된 예로 나누어 살피기로 하자.

5.2.1 소련 및 공산당 관련 번역의 예

[예문 1]

ST: [...] for instance, the Russian women banded together at night and 

swooped down upon the surrounding hamlets,  kidnapping the men and 

sometimes holding them captive for days. (...) Often these abductions led 

to the peculiar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hiding, not themselves, but 

their men in the forest and in haystacks to keep them from the 

disease-ridden Soviet women troops (Nagy 1948: 63)

TT: 밤이 되면 이들 쏘聯女兵士(쏘련여병사)는 隊(대)를 지어서 近處(근

처)의 部隊(부대)를 휩쓸고 돌아다니며 거기서 發見(발견)되는 男子(남자)

들을 모조리 誘拐(유괴)하여 때로는 數日(수일) 동안 돌려 보내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誘拐(유괴)가 거듭됨에 따라 部隊(부대)의 女子(여

자)들보다도 男子(남자)들을 그러한 病的(병적)인 쏘聯女子軍(쏘련여자군)

으로부터 保護(보호)하기 爲(위)하여 숲이나 乾草(건초) 뭉텅이 속에다 감

추는 그러한 奇怪(기괴)한 現像(현상)까지 ... (152)

[예문 1]에서는 “kidnapping”에서 드러나는 비윤리성에 대한 판단을 “모조

리”를 추가하여 역자가 한층 더 강하게(graduation) 표현하고 있다. “often” 역시

그 발생 횟수를 증가(graduation)시키는 방향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the 

peculiar situation”은 “기괴한 현상”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역자가 저자에 비

해 헝가리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더 비정상적이라고 반응하며(reaction) 자신

의 감상(appreciation)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자의 감상으로 인해 비정상

성을 초래한 소련 여병사들의 행위가 더욱 부정적으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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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

ST: When the Russians wanted food they simply sequestered everything 

they could lay hands on (...)(Nagy 1948: 103)

TT: 한편 쏘聯(련) 사람들은 食糧(양식)을 獲得(획득)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計劃(계획)을 敢行(감행)하였다 (152).

[예문 3]

ST: In the village they forced the elders, at the points of guns, […]  

(Nagy 1948: 103) 

TT: 이 동네 저 동네에서는 銃口(총구)를 겨누고 村長(촌장)을 脅迫(협박)

하여 […] (152)

[예문 2]예에서 역자는 “simply sequestered”를 “피도 눈물도 없는 계획을

감행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원문에서는 점증 방식(focus), 즉 “simply”를 덧붙

여 손에 닿는 것은 모두 가져가는 적군의 망설임 없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역자는 위의 원문을 “피도 눈물도 없는 계획”이라고 번역하면서 헝가리인

의 재산을 앗아가는 적군의 행위를 더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직접적

기재(direct inscription)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역자는 그들이 이러한 계획

을 “감행”하였다고 번역하고 있다. 역자는 이미 적군(赤軍)의 행동이 비윤리적

인 행위임을 전제로 두고, 적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길

정도로 윤리의식이 없는 조직임을 “감행”을 통해 판단 및 확증하고 있는 것이

다. 두 번째 예에서도 역시 “in the village”라는 중립적 문구가 “이 동네 저 동

네”로 번역되고 뒤이어 서술되는 적군(赤軍)의 행위와 결합되면서 적군(赤軍)

이 행한 폭력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결국 적군(赤軍)의 잔학성도 더욱 강화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문 4]

ST: Soon after its formation, the new police force rounded up at 

Gyomro, not far from Budapest, those opposed to Communism and 

secretly tortured to death or shot down twenty-six men, including the 

parish priest (Nagy 1948: 116).

TT: 새로운 警察隊(경찰대)가 設置(설치)된 뒤 얼마 안 가서 보타페스트

시 近郊(근교)의 껟레-에서는 共産主義(공산주의)에 反對(반대)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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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거되어 그 中(중) 二十(이십) 六名(육명)이 秘密裏(비밀리)에 拷問(고

문)을 받고 결국은 虐殺當(학살당)하고 많은 事件(사건)이 發生(발생)하였

다. 그 中(중)에는 이 동네 主任司祭(주임사제)도 석겨 있었다 (152).

[예문 4]에서는 “secretly tortured to death or shot down”이 “비밀리에 고문

을 받고 결국은 학살당하고”라고 번역되었다. 즉 “to death”에 담긴 부정적인

비윤리성에 대한 판단이 “가혹하게 마구 죽이다”라는 의미의 “학살”이라는 번

역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건이”

라는 문구가 결합되면서 소련공산당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사건의 범위가 더 확

장(graduation)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예문 5]

ST: While our anxiety turned in the direction of an insignificant small 

dot, so far as the world was concerned- our little boy Lacika, not quite 

five, whom we had left at home. My wife’s suffering virtually became 

unbearable. (Nagy 1948: 406-407)

TT: 남에게는 하찮은 存在(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모든 神經(신

경)을 빼서가는 存在(존재)가 바로 ‘라치카’였다. 나의 어린 ‘라치카’였다. 

나의 어린 ‘라치카’- 즉 다섯 살도 못 되는 ‘라치카’- 어린 마음에 홀로

집을 지키는 적적함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妻(처)의 괴로움은 더 한層

(층) 甚(심)했다. 하로 왼종일 라치카로 해서 가슴이 아프고 눈알이 어지

러운 양이였다 (158)

  

위의 번역에서 역자는 “our anxiety turned in the direction of”를 “우리들에

게는 모든 신경을 빼서가는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다. ST에서는 소중한 아이에

대한 걱정이 “our anxiety”라는 저자의 정서(affection) 판단을 통해 드러나고 있

다. 그러나 TT에서 역자는 “모든 신경”이라는 번역을 통해 걱정뿐만 아니라 기

쁨, 슬픔 등 모든 정서로 저자가 아이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더욱 확장하면서

아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문에서는 단 한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

어린 아들의 이름이 번역본에서는 네 번 반복되면서 결국 납치를 당한 아들에

대한 비통함과 애정이 더 점증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역자는 저자가

“남겨 놓고 온” 아이를 “어리고 적적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집을 지키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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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하고 있다. “어린”을 한 번 더 반복하고 “홀로”와 “적적함”이라는 정서

적 어휘를 덧붙여서 아이가 느낄 외로움에 대한 판단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어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키는 의젓한 아이라는 판단(capacity) 역시 더하고

있다. 또한 “unbearable”을(affect/unhappiness) “가슴이 아프고 눈알이 어지러운

양”이라고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아이의 납치 사건을 대하는

부모의 비통한 정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편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공

산당의 비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문 6]

ST: They would not even wait until I could return and refute their 

allegations, but arrest and drag off my secretary. What is it that they 

want? (Nagy 1948: 411)

TT: 그들은 내가 歸國(귀국)해서 辯論(변론)하는 그 동안을 참지 못하고

祕書(비서)를 잡어가고 거기다가 내 公私(공사)의 文書(문서)를 押收(압수)

한 것이다. 大體(대체) 그들은 무슨 심사로 이런 獨斷(독단)을 敢行(감행)

한 것인가 (156).

수상의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공산당의 행위에 대해 위의 번역에서는 “심

사” “독단” “감행”이라는, 소련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한 역자의 판단을 드러내

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즉, 역자는 소련공산당과 헝가리공산당이 행한 일들

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직접적 기재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5.2.2 민주공화정 관련 번역의 예

역자는 소련과 적군(赤軍)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아래의 예

와 같이 원저자가 추구하였던 민주공화정의 궁극적 가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역시 번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예문 7]

ST: It was our conviction that we were expressing the wil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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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 of the people in supporting the idea of the republic. We 

sincerely hoped that under this form of government the Hungarian people, 

[...], might at last live their own lives (Nagy 1948: 172).

TT: 우리들은 國民多數(국민다수)의 意思(의사)에 依(의)하여 共和政體(공

화정체) 採擇(채택)하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確信(확신)하고 있었다. [...] 

匈牙利(흉아리)의 國民(국민)이 적어도 自己自身(자기자신)을 爲(위)한 生

活(생활)을 營爲(영위)하는 데에는 共和政體(공화정체)를 取(취)하는 길밖

에는 없다고 確信(확신)하고 우리들은 眞情(진정) 그것을 希求(희구)했다

(153).

저자는 공화정이라는 “관념”을 “지지”하는 것이 헝가리인 다수의 의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역자는 공화정체를 “채택”하는 것 “만이” “옳은” 길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 체제의 선택이 “옳고 그름”의 일, 즉 윤

리의 문제라고 사고를 전환시키고 있으며, “만이”라는 어휘를 덧붙여 공화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점증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저자가 지지하였고 운

영하였던 헝가리공화국 민주주의 체제만이 윤리적으로도 “옳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hoped”와 “might”에서 보이듯 원글의 저자는 다

성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역자는 “길 밖에는”, “확신하고” 등의 단성적 표

현으로 민주공화정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강화하고 있다. 

[예문 8]

ST: The free elections “permitted by mistake” in 1945 and the attitude of 

her government allowed the country far more freedom than the other 

states in this region enjoyed. (Nagy 1948: 291)

TT: 一九四五年(1945년)에 “錯誤(착오)로 許可(허가)된” 匈牙利(흉아리)의

自由投標(자유투표)가 그 밖에 東歐羅巴(동구라파)에 比(비)하여 엄청난 自

由(자유)를 招來(초래)했다는 것을 ... (153)

[예문 9]

ST: For sixteen long months I tried to steer my country on the road to 

self-realization; to build a new way of democratic life. (Nagy 1948: 179)

TT: 그리하여 나는 十六個月(16개월) 동안 가진 方法(방법)으로 나의 祖國

(조국)의 民主主義的 成長(민주주의적 성장)과 참된 生活方式(생활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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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立(수립)을 爲(위)하여 努力(노력)했든 것이다. (153)

첫 예에서는 “far more”를 “엄청난”으로 번역하여 실제 자유를 초래한 자유

투표, 즉 필자가 소속된 소지주당이 승리한 선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하

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예에서는 “self-realization: to build a new way of 

democratic life”를 “민주주의적 성장과 참된 생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민

주정에 대한 저자의 감상, 즉 “new”라는 “새로움”에 대한 감상이 “참된”이라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선택이 옳고

그름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6.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이라는 헝가리 전 수상의 자

서전이 정부수립 이후 국유화된 잡지사에서 번역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데이터 마이닝 방식을 차용한 거시텍스트 분석을 통해 ST1과 ST2의 어휘

빈도에서 상위를 차지한 어휘들은 물론 연어 관계에서 두 텍스트 사이에 큰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ST1의 길이가 ST2의 40배에 달하므로 ST1과

ST2 각각에서 빈번히 사용된 키워드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

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극단적인 초역이라 할지라도 ST1과 ST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의 빈도, 컨텍스트, 연결어에서 모두 ST1에

서 보이는 헝가리인들의 주체적인 노력, 헝가리인들이 대전 후 국가를 재건하

는데 있어서 가졌던 희망을 조명하는 부분이나 소지주들을 위한 개혁, 민주주

의와 관련된 내용이 ST2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ST1에서 나

타나는 연합정부를 유지하려는 수상의 노력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이 없다. 대

신 ST1에서는 짧게 언급되었던 소련 여군들의 만행이나 수상 아들의 납치사건, 

공산당이 소지주당을 타겟으로 삼은 “음모 전략”만이 ST2에 탈맥락화 되어 살

아남았다. 소련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전후 극복을 위해 공산당과 연정하

며 새 길을 모색하려 했던 민주주의자들 및 헝가리인들의 노력과 분투(struggle)

는 사라지고 ST2에서는 가장 비윤리적으로 잔악무도하다 할 수 있는 사건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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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맥락화되어 살아남은 것이다. ST2가 ST1의 특정 챕터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면들의 집합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곧 번역 주체들의 의식적, 

고의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시텍스트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역자는 저자

의 중립적 평가를 부정적 평가로 전환한다든지, 저자의 부정적 판단의 정도를

강화하면서 소련공산당 및 헝가리공산당에서 벌인 행위의 비윤리성을 강조하였

다. 또한 민주정체에 관한 번역의 경우, 다성적 목소리를 단성적으로 바꾸거나

민주정체를 선택하는 일이 옳고 그름의 영역에 있다고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있

다. 역자가 번역 과정에서 어휘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평가”를 반영할 뿐 아

니라 독자들 역시 역자의 평가에 공감하도록 의도한다는 앞선 논의를 생각한다

면 이러한 미시텍스트 번역 전략은 거시텍스트 번역 전략과 함께 당시의 정치

적 상황 속에서 독자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 전략은 앞서 언급한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은 물론, 

번역을 생산한 기관인 서울신문사의 당시 정치사회적 입장과 결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여러 국가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

나며 민족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화

되었다. 한반도 역시 해방, 미소점령과 분단을 거치며 “1민족 1국가”라는 민족

주의가 고양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역시 “일민주의”7)를 통한 전 국민

의 “가족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민족국가로 표상하고자 하였다(임종명 2007: 

1116-7; 2005b).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을 “민족국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

른 정치체제를 택한 북한 및 북한 인민들의 의미를 설명해야 했다는 점이다(임

종명 2007: 1118). 이에 더해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가능하게 한 1948년 5월 10

일의 총선거는 좌익과 중도파 그리고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의 거센 반

발에도 불구하고 치뤄진 선거였고(김수자 2005: 368-69), 그로 인해 선거 전후

발생한 제주 4.3항쟁과 여수순천사건은 당시 지속되었던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7) 일민주의: 1949년 대한민국정부의 국시로 발표된 이데올로기로 전 국민이 모두 일민

(一民)이라는, 즉 민족적으로 하나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국민들은 각기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없으며, 공산주의의 협잡에도

속지 않아야 한다. 즉, 민족적으로 하나인 국민들은 사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

다(이승만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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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시키고 신생 정부의 정통성 논란을 낳기 충분했다. 따라서 신생 정부로서

는 북한은 물론,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정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취한 전략의 하나는 바로 “타자화”다. 정부는

여러 선전 조직 및 사업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

다. 북한을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명명하며 북한의 기원을 소련으로 돌려 동

일 민족성을 거부하는 한편, 북한과 그 정부를 “우리 국가, 민족의 전진에[을] 

위협”하는 “타자”이자 수복해야 할 “실지(失地)”로 명명하였다(임종명 2007: 

1124-411). 한편 국가 내부 반란사건인 여순사건은 “남한 반공체제의 기본적 구

조와 작동 원리”를 세우고(김득중 2004: 11) 그 참여자들을 “국가 전복주의자”

로 명명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정계에서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서중석

2009: 334-335). 여순반란 참가자들은 “매국적색분자”이자 “볼쉐비키”로, “내

민족이 아”닌 자, 즉 민족의 타자로 호명된 것이다(임종명 2005a: 177-8). 

�신천지� 잡지 주체들은 이러한 정부 주도 북한의 타자화, 실지화 정책에

그대로 순응한 이들이었다. 서울신문사의 신임 사장인 박종화를 비롯한 우익

문인들은 좌익을 상대로 한 “투쟁단체”로 “최전선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뿐 아

니라 여순사건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가들과 주민들 역시 “무장”한

“폭도”이자 “내 민족이 아닌” 이, “딴 나라 민족”으로 정의한다(박종화 1948 a; 

b). 이러한 문인들의 여순사건 참가자들에 대한 악마화와 타자화(김득중 2009: 

396-405)는 당시 정부가 여순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다름이 없다. 당연히 공산주

의의 원산지인 소련에 대한 감정 역시 다를리 없었다. 

이러한 문인들이 서울신문사를 장악한 만큼 ｢쏘련의 대위성국 정책｣번역

에도 당연히 이런 기관 구성원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번역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로 역자의 성향이 실제 미시단계에서의 번역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49년의 정부국유화 이후 편

집인들의 교체가 요구되었고 그 전후로 역자진 역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 기

사의 역자 역시 기관의 이데올로기와 크게 다른 입장을 가졌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선거와

그 결과물인 민주공화정을 옹호하는 번역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번역 주체들이

지지한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식 민주공화제(김용직 2014: 20)를 옹호하였던 만

큼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냉전이 심화되고 1948년 말, UN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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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정부를 승인 받으면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민주공화정 탄생을 가능케 했

던 유사 이래 최초의 자유선거를 홍보하며 단정수립의 정당성을 옹호함으로 정

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잡지 주체들이 발을 맞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단순히 소련공산당과 헝가리공산당의 악행을 강조 번역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그 모든 행위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계시킨 전략은

당시 소련의 괴뢰정부로 공공연히 일컬어지던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

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험성과 열등함을 홍보한 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차대전 이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던 헝가리의 상황

을 번역하면서도 헝가리인들의 민주공화정 사수에 대한 노력은 삭제하고 오히

려 공산당의 폭력성만 “북한”과 연계하여 번역한 전략, 즉 헝가리 역사를 전유

하면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한을 우리의 “실지”이자 되찾아야 할 곳으로 타자

화하는 번역 전략은 독자들의 동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끼리”의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부의 반란자들 역시 타자화하여 제1공화국의 통치 기반

을 확고히 만들려했던 번역 주체의 기획을 보여준다. 

국유화 전까지 정부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번역을 통해서 반외세, 

반봉건, 미소합작을 주장하였던 �신천지�의 목소리는 국유화 이후로 사라졌다. 

국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동구라파 특집”, “원자력 특집” 등을 통해 번역물을

소개하며 세계정세와 경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태평양동맹 특집”8)

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번역을 생산하면서 소련을 비방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번역물의 수가 줄어들고 그나마도

문예물 소개에 집중되면서 세계정세, 시사문제에 대한 번역물은 그 자취를 감

춘다. 이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한에 반공정서가 확고해지면서 더 이상 타자

화가 필요치 않게 된 정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처럼 잡지 �신천지�는 해방기와

정부수립기에 보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격변, 즉 중간파의 몰락과 반공주의의

내재화를 번역을 통해, 특히 본고의 연구 대상인 ｢쏘련의 대위성국 정책｣을 통

해 그대로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8) 태평양동맹: 대서양동맹을 모델로 삼아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및 미국에 제안하였던 반공 방벽으로서의 동맹체

(공임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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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1 “political”의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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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T2 “political”의 컨텍스트

<부록 3> ST1과 ST2의 “political” 연결어 및 빈도

<부록 4> ST1의 “Soviet” 컨텍스트

ST1

life (43), parties (40), party (37), hungary (32), police (31), economic (28), 

situation (16), communists (16), squad (14), leaders (14), country (14), 

smallholders (13), world (12), structure (11), activities (11), soviet (10), 

people (10), scene (9), issues (9), great (9)

ST2

police (9), squad (3), tortures (2), protect (2), possible (2), lawyers (2), 

arrested (2), army (2), appeared (2), accused (2), turn (1), trials (1), taking 

91), significance 91), series (1), scene (1), rumors (1), representatives (1), 

reports (1), rega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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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ST2의 “soviet” 컨텍스트

<부록 6> ST1과 ST2의 “soviet” 연결어

ST1

union (185), hungary (41), hungarian (31), government (31), communists 

(30), communist (28), countries (20), party (19), soviet 918), occupation 

918), chapter (18), russia (15), occupied (14), political (13), police (13), 

minister (12), great (12) influence (11), arm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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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ST1 “party”의 컨텍스트

ST2

union (3), women (2), police (2), nkvd (2), forces (2), various (1), use (1), 

troops (1), swung 91), surrendered (1), southeastern 91), secret 91), rubles 

(1), region (1), recognize 91), public (1), prosecutor 91), occupying (1), 

needed (1), mosc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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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ST1 “hungarian”의 컨텍스트

<부록 9> ST1 “democracy”의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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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ST1 “party”, “hungarian”, “democracy” 연결어

<부록 11> ST2 “police”의 컨텍스트

party 

leaders (46), social (42), national (37), menbers (31), leader (28), 

political (24), party (24), time (21), smallholders (21), member (21), 

soviet (20), leadership (20), communists (18), secretary (17), 

headquarters (17), communist (17), minister (16), new (15), men (15), 

organization (14) 

hungarian 

government (80), people (76), life (35), political (32), peasant (27), 

soviet (21), delegation (21), communists (18), democracy (17), unity 

(16), public (16), russian (15), organization (14), members (14), 

hungarian (14), communist (14), minister 913), peace (12), party (12), 

police (10)

democracy

hungary (11), world (8), people (8), reaction (6), principles (6), party 

(6), progress (5), chapter (5), peasant (4), idea (4), hungarian (4), 

future (4), force (4), western (3), wanted (3), upsetting (3), upset (3), 

smallholders (3), right (3), receiv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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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ST2 “budapest”의 컨텍스트

<부록 13> ST2 “men”의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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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lation of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and Politics of 

Translation in the National-building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Ye Jin, Tak, Jinyoung

(Sejong University)

This articles aims to study the translating strategies of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and to reveal how the strategies are related to the institutional 

agendas and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1949 in Korea. Employing a data 

mining program, this study compares the source texts and the texts selected for 

translation and discusses the differences of the topics the two texts dealt with 

and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In terms of 

micro-level translation, appraisal theory is applied to text analysis and reveals 

that the translating agents consciously manipulated the text, stressing the 

violent, merciless and sly character of soviet communism and the superiority of 

democracy. The results imply that the translation, as an institutional translation, 

reflects the agents’ institutional aims – the promotion of anti-communism and 

the legitimation of the new government – and their close connection with the 

fledgling government.

▸Key Words: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institutional translation, data

mining, appraisal, Shinchunji

▸주제어: ｢쏘련의 대위성국 정책｣, 제도 번역, 데이터 마이닝, 평가 이론,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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